
들어가며,

경우의� 수� 고난도� 문제풀이에서� 가장� 많이� 쓰이고� 또� 중요한� 생각의� 도구인� 고정하기를� 이해하기� 위해 이번�,�

칼럼에서는� 곱의� 법칙의� 의미에서� 출발하여� 그로부터� 고정하기라는� 생각을� 어떻게� 모든� 문제풀이에서�

자연스럽게�끌어낼�수� 있는지 그�생각의�틀을�정립하는�내용을�총정리하고자�기획하였습니다,� .�

이번� 칼럼의� 예제들에서는� 답을� 구하는� 그� 자체보다도 풀이� 도중� 계속해서�,� 일반화할� 수� 있는� 대칭적인�

구조를� 발견하고� 거기서� 고정하기를� 통해� 다음� 계산을� 더� 쉽게� 생각할� 수� 있는� 흐름을� 익히는데� 집중하고,�

다음�칼럼에서는�더욱�고난도의�문항을�통해� 고정하기 생각의�스킬을�적용하는�실전�예를�살펴보겠습니다‘ ’� .�

곱의�법칙 혹시�느낌적으로�그냥�써야할�것�같아서�쓰고있나I.� ,� ?

1. 정의의�오해

곱의�법칙은�경우의�수를�세는�데�있어서�기본�중의�기본으로�많은�교재의�가장�첫� 부분에서�다루어진다.

그런데�곱의�법칙을�보통�참고서에서�어떻게�설명하고�있냐하면,

“동시에�또는�연달아�발생하는�사건들에�대해�곱의�법칙을�사용한다.”

그런데 당최�,� 동시에� 발생하는� 사건이� 뭔지 왜� 그럴� 때에� 곱의� 법칙을� 사용하는지를� 정확히� 이해하고� 설명할�,�

수� 있는가?

결론부터� 말하면 이� 정의� 자체가� 좋은� 정의가� 아니다 서론을�더� 끌지� 않고� 곱의� 법칙을� 언제� 써야하는지� 그�,� .�

명확한�정의를�먼저�다시�내리겠다.�

고정하기 기본편 경우의 수 세기 생각의 틀 ( ): 



곱의�법칙은�2.� 대칭적인�구조가�발견될�때� 사용한다.

동시에� 발생하는� 사건들 에� 대해� 곱의� 법칙을� 적용한다는� 말은� 틀린� 말은� 아니지만 곱의� 법칙이� 사용되는�“ ” ,�

모든� 상황을� 설명해주지는� 못한다 따라서� 곱셈이� 사용되는� 모든� 경우를� 포괄할� 수� 있는� 조건을� 아래와� 같이�.�

기억해두기�바란다.

“대칭적인�구조가�발견될�때에�곱의�법칙을�사용한다.”

말이� 어려울� 수도� 있어서� 조금� 더� 풀어서� 설명하자면 곱셈 이라는� 것이� 어떻게� 도출되는� 것인지� 다시�,� ‘ ’
떠올려보자 곱셈이� 덧셈의� 연장이었던� 것을� 상기해보자.� .�  × 는� 사실�   를�
간편하게� 표기한� 것이다.� 같은� 것들의� 덧셈을� 여러� 번� 반복할� 때에� 곱셈을� 사용하는� 것을� 우리는� 은연� 중에�

알고�있다.

경우의� 수를� 셀� 때에도 합의� 법칙에서� 우리는� 전체� 경우의� 수를� 구하기� 위해� 사건을� 쪼개어�,�

  와� 같이� 전체� 경우의� 수를� 구한다 이� 때 우리가� 주목할� 것은�.� ,�  사건이��

대칭적인�경우여서�경우의�수가�정확히�같은�방법으로�계산된다면�곱셈을�이용해�

    ×�

와� 같이�세어주는�것이�합당하다는�의미이다.�

예를�들어보자.�

 Example 1 두 개의 주사위를 차례로 굴릴 때 처음 나온 수가 짝수이고 둘째로 나온 수가 소수인  , 
경우의 수는 ?

위� 문제를� 풀� 때 첫� 번째� 숫자로� 가능한� 것은�,� 로� 가지 두� 번째� 숫자로� 가능한� 것은�3 ,� 로�
가지이고�두� 사건이�연달아�발생하므로�총�가짓수는�곱의�법칙에�의해�3 ×가지라고�설명해도�좋지만,
더� 본질적으로�이�문제에서�곱의�법칙을�쓰는�이유는�똑같이�세어지는�구조의�반복이�있기�때문이다.�

첫� 번째� 수가� 무엇이� 나오든� 둘째로� 나오는� 수는� 영향을� 받지� 않고� 똑같이� 세어지기� 때문에 첫� 번째� 수의�,�

가짓수만큼�두�번째�수의�가짓수를�그저�곱해주면�전체�경우의�수가�나오게�되는�것이다.



그러니까� 앞으로� 우리가� 대칭적인� 경우의� 수들을� 다룰� 때에는� 대표� 케이스� 하나를� 고정하고,� 뒤이어� 세어지는�

경우의�수를�곱해주기만�하면�된다.

대칭적인�경우의�수를�셀� 때는�대표성을�갖는�한� 가지�경우로�고정한�후,�

이어서�세어지는�경우의�수를�곱해준다.

고정하기



다른� 예제를�살펴보자.

 Example 2 다섯 명의 학생이 아례 탁자에서 두 차례 회의를 하려고 한다 차 회의에서 A, B, C, D, E . 1
는 학생만 회의를 하고 차 회의에서는 다섯 명 학생이 모두 함께 회의를 한다 차 회의에 참A, B, C , 2 . 1
석한 세 학생은 차 회의 때 다시 같은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할 때 두 차례 회의의 자리를 배치하는 경2 , 
우의 수는?

차�회의에�학생을�앉히는�경우의�수는�1 으로�계산한다.�

차� 회의에� 학생을� 앉히는� 때에는 차� 회의에� 학생을� 어떻게� 앉혔는지에� 상관없이� 모든� 자리들은� 동일한�2 ,� 1

특성값들을�가지게�된다.�

단 파란색� 자리는� 차�회의�때�비었던�자리를�의미( ,� 1 )

차� 회의의� 자리� 배치에� 관계없이 차� 회의에� 남은� 학생� 를� 앉히려고� 할� 때� 그� 자리들은� 모두�1 ,� 2 D,� E

중�하나라는�공통점� 아래에�같은�방식으로�세어진다는�의미이다� .

따라서� 위와� 같이� 한� 가지� 케이스로� 고정해버린� 후 문제를� 다시� 일반화할� 수� 있다,� :� “ � 에서�

를� 다시� 앉힐� 때� 는� 원래� 앉아있던� 자리에� 다시� 앉지� 않도록� 재배치하는� 경우의�A,� B,� C,� D,� E A,� B,� C

수는?”.

이렇게� 해서� 세어진� 경우의� 수는� 모든� 차� 회의� 자리� 배치에� 동일하게� 적용1 할� 수� 있으므로 차� 회의에�,� 1

학생을�앉히는�경우의�수인� 을�곱해주기만�하면�되는�것이다.�



차� 회의에서� 앉는� 경우의� 수는� 빈� 두� 자리2 에� 중� 몇� 명을� 보낼� 것인지에� 따라� 분류할� 수�� A,� B,� C�

있다.�

(i) 에�두�명을�보냄�

곱의� 법칙의�백미는�* 대칭적인� 상황을� 생각할� 수� 있는� 모든� 경우에,� 아무� 케이스나� 고정하여� 대표로�놓고� 이

후� 상황들을�이어서�곱해주기만�하면�된다는�점이다 이어지는�풀이에서도�적용해보자.�

 중� 명� 골라� (A,� B,� C,� 2 에� 보내기)� × 나머지� 한� 명� 자기� 자리� 아닌� 곳에� 보내기� ( )� × 남은�� (D,� E�

자리에�뿌리기)



먼저� 중� 명�골라“A,� B,� C,� 2 에� 보내기”� =� 

다음으로� 를�자기�자리� 번째�석 제외� 나머지에�보내기“C (3 )� ”� =� 

마지막으로� 를�나머지�자리에�뿌리기“D,� E ”� =� 

 ×× 

위와�같은�방법으로�이어서�풀이해보자.

(ii) 에�한�명을�보냄�

××× 

(iii) 에�한�명도�보내지�않음�

× 

총� 개의� 차�회의�자리�배치가�있다 따라서�이를� 차�회의의�경우의�수인�64 2 .� 1 에�곱하면

×



 TAKE� HOME�MESSAGE

고정하기를�통해�경우의�수를�세는�생각의�틀을�익혔기를�바랍니다.�

곱의�법칙의� 본질은� 결국� 동일한� 방식으로�세어지는�동치�관계의�경우들을�파악해서 결국�,� 그� 중� 하나만�확실

히� 세고� 전체� 구성원� 개수를� 곱해주면 더�빠른� 계산을� 할� 수� 있다는� 것입니다 이를� 이해하고�활용하는�학생� .�

들은�경우의�수를�세는�계산량을�획기적으로�줄이고�빠르게�확신을�갖고�문제풀이에�임할�수�있게�됩니다.

다음�편에서는�고정하기�개념을�이용한�심화�문제풀이에�대해�다루어보겠습니다.

지금까지� 수리남TEAM� 이었습니다.

이�글을�읽는�수험생�여러분�모두에게�행운을�바랍니다.


